
1. 서론

의료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병원 간의 경쟁은 더욱 심

화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기 위해서

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서 수준 높은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치과 

의료기관의 중요한 전문 인력으로는 치과위생사가 있으

며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치과위생사의 구강병 예

방 및 교육업무, 진료협조, 경영관리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2]. 치과위생사는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구강 질환을 가진 대상자, 보호자,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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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치과위생사 202명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8.0통계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분노표출은 평균 1.50이며 병원급, 직업동기유발이 있는 경우, 자부심이 없는 경우, 높은 

수입, 금주가 높았다. 스트레스 탄력성은 평균 3.09이며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높았으며 직무만족은 평균 3.24이며 자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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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by analyzing 202 dental hygienis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with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alysis using the  SPSS WIN 

18.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usion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stress elasticity,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dental hygienists. Anger expressions averaged 1.50, and was high 

hospital-level, job-motivated, non-self-esteemed, high income, alcohol consumption. Stress resilience was 

averaged 3.09, and was high when abstinence. Job satisfaction  average 3.24, and was high when was 

pride, abstinence. Quality of life, stres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Stres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are positively correlated. Overall, information provision and enviro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stress resilienc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dental hygienists and reduce the expression of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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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는 종사자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도 높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업무의 과

중함으로도 직무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다[3].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심리적인 장애, 행동장애, 두통, 고혈압, 심장병 등 신

체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 이러한 스트레스

는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분노는 어떤 사건이 규범의 

범주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일어날 수 있으며 분

노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분노를 조절함으로서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한다. 분노조절은 그 상태를 지각하고 내

정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이해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5]. 긍정적 분노조

절이 실패할 경우에는 적대적, 공격적 행동, 폭언 등의 

부정적 행동의 표출을 유발할 수도 있다[6]. 이렇듯 스

트레스에 대한 분노는 개인에 따라 부정적인 경향인 분

노표출과 분노억압이라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이 나타

날 수도 있으며 분노조절이라는 기능적인 행동으로 나

타낼 수 있다[7]. 그 이유는 같은 스트레스라도 개인의 

스트레스 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8].

분노표출은 분노에 대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7]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우울, 대인관계 문제, 정

신신체증상,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18]. 또한 적대감, 폭언, 폭행 

등과 같은 분노표출과 연관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6]. 이에 따라 분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탄력성은 내. 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

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

응할 수 있도록 감정을 조절하는 내적 힘이다. 즉 인지

적, 사회적, 개인적 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8]. 높

은 스트레스 탄력성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스

트레스를 극복하고 스트레스 대처 후에는 자신의 능력

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낮은 스

트레스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능

력이 하락된다고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스트레스 탄력성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

스와 분노를 조절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되며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에도 깊은 영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8,10,11], 치과위생

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과의 관한 연구[12], 타 여러 직

종의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13-15], 분노에 관련

한 연구[16,17] 등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치과위생사

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과 삶

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

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

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 삶의 질과의 관계와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조절,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분석한 결

과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관한 질 향상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GU-201910-HRa-19-03-P)을 받아 교비로 진행되었

으며 2020년 1월에서 2월 30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재 치과병,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선정 수는 G*Power 3.1.3을 활용하여  

Effect size (효과크기) 0.2, α=0.05, 검정력(1-β)=0.90에서 

178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총 210부를 설문하여 불

충분한 설문을 제외한 202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조사내용은 치과위생사의 분노조절 정도와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치위생(학)과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20명의 치과대상자를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나이, 학력, 결혼형태, 의료기관 종별, 

입사동기 유무, 주 내원 환자 대상, 직업에 대한 자부심 

정도, 수입, 음주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노표현 중 분노표출은 강[19]

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

으며 총 10문항으로 Liker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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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자아통제

를 유지하는 수단으로[20] 역경 극복 능력, 회복 능력을 

말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긍정적 결과’이다

[10]. 본 연구는 고[13]의 연구도구를 참고하여 총 12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있어 만족도를 측정한 도구로서

Tsui 등[21]이 사용한 분야별 직무 만족 도구를 본 연구

에 맞게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삶의 질은 개인의 삶

에 있어 만족감과 행복감의 질을 나타낸 것으로 박[22]]

의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

만족과 삶의 질도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

족과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징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분노조절,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 삶의 질의 항목별 평

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검증,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과 분노조

절,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분석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분노조절의 Cronbach's α= .872, 스트레

스 탄력성은 Cronbach's α= .679, 직무만족 Cronbach's 

α= .866, 삶의 질은 Cronbach's α= .738 로 조사되어 수

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대

상자는 여성 치과위생사로서 202명이며 나이는 30세 

이전 104(51.5%)명, 30세 이상 98(48.5%)명이다. 학력은 

전문대가 127(63.2%)로 대졸보다 높았다. 결혼 상태는 

126(63.9%)명이 미혼이며 의료기관 종별은 치과의원급이 

181(89.6%)이다 본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한 입사동기가 

있었는지는 29(14.4%)명으로 다소 낮았다. 본 근무지에 

주로 방문하는 연령대는 모든 연령대 144(71.3%), 성인 

39(19.3%)명, 노인 10(5.0), 소아 9(4.5%)명으로 나타났

다. 현재 직업에 대한 자부심유무는 ‘예’가 125(61.9%)명

으로 높았다. 수입은 년 2500만원이 107(53.0%)이며 음

주는 93(46.7%)명이 ‘예’로 나타났다.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노표출은 Table 2와 같다. 

30세 이상이 1.54로 30세 미만 1.47보다 높았고 학력

과 결혼 상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의료기관 종류는 병

원급이 2.16으로, 의원급이 1.43보다 높았다(p<.05). 입

사 동기는 있는 경우 1.80으로 높았다(p<.05). 주 내원 

환자 대상은 모든 연령대 1.55, 성인은 1.44로 소아나 

노인에 비해 높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없는 경우 

높았다(p<.05). 수입은 2500만원 미만이 1.61로 2500

만원 이상 1.39보다 높았다(p<.05).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 1.41로 하는 경우 1.06보다 높았다(p<.05). 일반적

인 특징에 따른 스트레스 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3.09이며 

나이는 30세 미만이 3.31로 높았다. 학력은 대학졸이 

3.12로 다소 높았으며 결혼 상태는 하지 않은 경우가 높았

으며 의료기관 종별은 병원급이 높았다. 입사동기는 있는 

경우 3.31로 높았으며 주 내원환자 대상은 성인이 3.25로 

가장 높았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 경우 3.15로 높

았으며 수입은 2500만원 미만이 높았다. 음주는 하지 않

는 경우 3.16으로 하는 경우 3.02보다 높았다(p<.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N %

Age <30

30≤

104

98

51.5

48.5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127

74

63.2

36.8

Marriage Yes

No 

129

73

63.9

36.1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21

181

10.4

89.6

Employee Motivation
Yes

No

29

173

14.4

85.6

Target patient Pediatric patient

Adult patients'

Elderly patient

All ages

9

39

10

144

4.5

19.3

5.0

71.3

Proud pride Yes

No

Usually

125

7

70

61.9

3.5

34.7

Income <2500

2500≤ 

107

95

53.0

47.0

Drinking Yes

No

93

106

46.7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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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삶의 질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Table 3에 제시되

어 있다. 전체 평균은 3.24이며 나이는 30세 미만이 

3.31로 높았으며 학력, 결혼, 의료기관 종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입사동기 유무는 있는 경우 3.38로 높았으며 주 

내원환자는 소아인 경우 3.57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은 

2.90으로 가장 낮았다. 직업 자부심은 있는 경우 3.62로 

가장 높았다(p<.05). 수입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음주는 하

지 않는 경우 3.34로 높았다(p<.05). 일반적인 특성에 따

른 삶의 질은 전체 평균은 3.02이며 나이는 30세 이전이 

3.07오 다소 높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09로 높았

으며 결혼상태, 의료기관 종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입사 

동기는 있는 경우 3.10으로 높았으며, 주 내원환자 대상

연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 직업 자부심은 있는 경우 3.04

로 높았으며 수입과 음주 유무는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2. Anger Management and Stress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Anger expression

Mean(S·D)
p(F)

Stress resilience 

Mean(S·D)
p(F)

Age <30

30≤

1.47(.54)

1.54(.49)

.292

(1.118).

3.31(.56)

3.17(.55)

.170

(1.897)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1.52(.55)

1.49(.47)

.710

(.138)

3.08(.51)

3.12(.44)

.636

(.225)

Marriage Yes

No 

1.50(.55)

1.52(.45)

.748

(.103)

3.12(.79)

3.05(.17)

.342

(.906)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2.16(.69)

1.43(.44)

.000***

(44.444)

3.20(.80)

3.08(.44)

.285

(1.150)

Employee Motivation Yes

No

1.80(.47)

1.45(.67)

.001**

(11.574)

3.21(.44)

3.08(.49)

.181

(1.802)

Target patient Pediatric patient

Adult patients'

Elderly patient

All ages

1.20(.42)

1.44(.54)

1.29(.32)

1.55(.52)

.079

(2.300)

3.04(.40)

3.25(.34)

2.99(.20)

3.06(.53)

.161

(1.733)

Proud pride Yes

No

Usually

1.12(.16)b

1.47(.53)a

1.60(.50)a

.044*

(3.183)

3.15(.46)

3.05(.44)

2.99(.53)

.093

(2.407)

Income <2500

2500≤ 

1.61(.58)

1.39(.41)

.003**

(9.057)

3.11(.53)

3.07(.44)

.533

(.391)

Drinking Yes

No

1.06(.50)

1.41(.51)

.008***

(7.180)

3.02(.55)

3.16(.41)

.044*

(7.180)

Total Mean(S·D) 1.50(.522) 3.09(.49)
*p<.05  **p<.01  ***p<.001

Table 3.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 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Anger expression

Mean(S·D)
p(F)

Stress resilience 

Mean(S·D)
p(F)

Age <30

30≤

3.31(.59)

3.17(.55)

.096

(2.805)

3.07(.40)

2.97(.42)

.102

(2.701)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3.21(.59)

3.29(.55)

.348

(.886)

2.99(.42)

3.09(.39)

.086

(2.974)

Marriage Yes

No 

3.25(.61)

3.23(.50)

.855

(.033)

3.04(.42)

3.00(.39)

.482

(.497)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Dental Clinic

3.00(.54)

3.03(.39)

764

(.090)

3.00(.54)

3.03(.39)

.780

(.078)

Employee Motivation Yes

No

3.38(.59)

3.22(.57)

.158

(2.005)

3.10(.42)

3.01(.41)

.295

(1.103)

Target patient Pediatric patient

Adult patients'

Elderly patient

All ages

3.57(.86)

3.30(.51)

2.90(.31)

3.23(.58)

.072

(2.366)

2.93(.13)

3.03(.36)

3.07(.06)

3.02(.45)

.900

(.194)

Proud pride Yes

No

Usually

3.62(54)b

3.30(.96)a

3.10(.55)b

.012*

(4.564)

3.04(.37)

2.82(.36)

3.01(.48)

.356

(1.038)

Income <2500

2500≤ 

3.25(.56)

3.23(.59)

.860

(.031)

3.03(.45)

2.98(.36)

.205

(1.615)

Drinking Yes

No

3.13(.49)

3.34(.62)

.008**

(7.260)

3.01(.42)

3.04(.40)

.575

(.315)

Total Mean(SD) 3.24(.57) 3.02(.4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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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 

의 상관관계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

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삶의 질과 분노조절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삶의 질과 스트레스 탄력

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p<.05). 즉 

분노표출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높으며 스트레스 탄력

성과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5), 스트레스 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nger Expression, Job Satisfaction, Stress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Division Anger expression Stress resilience Job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033(.644) .525***(.000) .395***(.000)

Anger expression 1 -.064(.364) -.002(.977)

Stress resilience 1 .395***(.000)

*p<.05  **p<.01  ***p<.001 

4. 고찰 및 결론

치과의료기관의 주요 인력인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가 증가하고 있다[23]. 이로 인해 분노가 발생될 수 있

으며 이는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스트레스 탄

력성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으로 조절될 수 있다[24]. 이

러한 스트레스에 따른 분노와 스트레스 탄력성은 하루 

8시간 이상 직무활동을 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삶의 질

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25].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

무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의 질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분노표출은 의료기관 종별, 직

업에 대한 동기유발유무, 자부심 유무, 수입, 음주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p<05). 이 외[26]는 치과병원급이 

의원급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

무스트레스가 높은 병원급이 분노표출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에 대한 동기유발은 동기유발이 없는 경

우 분노표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있는 경우 분

노표출이 높게 나타났다. 동기유발이 높은 사람은 자신

들의 요구, 결핍사항 열망을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높아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을 쏟게 된다, 이는동기유발이 높

은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열정이 있을 

것이며 분노가 일어난 경우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역

기능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자부심 정도에 대한 분노표출은 자부심이 있는 경우 

분노표출이 낮게 나타났다. 자부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

기 자신과 관련된 것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곽[27] 은 영아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인 자부심에 손상을 받으면 분노

감이 표출되고 긍정적 자아인식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차와 서[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분노표

출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자부심과 자아존중감은 영어

로 self-|worth로 같은 의미이다. 즉 자부심이 높은 경

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부정적인 행

동이 낮을 것으로 해석되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치과위생사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수입에 따른 분노표출

은 수입이 낮은 경우 높았다. 차와 서[7]는 부모님의 수

입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이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김 외[28]는 수입이 높은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수입이 낮아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는 음주를 

하는 경우 분노표출이 낮았다. 하[29]와 황과 엄[30]은 

스트레스와 음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다.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

석되며 음주를 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낮아져 분노표출

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심도 깊게 더욱 연구가 더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탄력성은 음주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유의하게 높았다. 김과 황[31]은 음주를 하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스트레스가 있는 시 다시 이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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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능력을 자아탄력

성이라고 하며[31]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겨낼 수 있

는 잠재적인 능력인 스트레스 탄력성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자부심과 음

주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자부심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직무 만족이 높았다. 김 외[32]는 자부심은 자

아존중감의 의미이며 차와 서[7]는 자신감의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부심과 직무만족도도 

양의 관계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부심이 있는 경

우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았다. 권과 이[33]는 음주

를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직무만족이 낮기 때문에 음

주는 직무만족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은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를 없었다.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의 상관분석 결과 삶의 질과 

분노조절은 음의 상관관계, 삶의 질과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로(p<.05) 분노표출이 낮고 스

트레스 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의미이다.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로(p<.05), 

높은 스트레스 탄력성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홍과 김[8]은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은 음

의 상관관계라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를 하면서는 누구나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직무 스

트레스와 분노표출을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탄력성과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

과 환경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결과 치과위생사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높

임으로써 분노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것으로 보

고되고있다[34,35].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노출, 직무만족과 삶의 질을 관계

를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관한 질 향상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한 점에게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향후 치과위생사의 분노조절능

력과 분노표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노출, 직무만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과 일부 지

역에 국한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

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이에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 치과병,의원 202명

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표출, 

직무만족, 삶의 질과의 융합적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치과위생사의 직무에 관한 질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다음과 같은 유의성 있는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노표출은 병원급이 의원

급보다 높았으며. 입사 동기는 있는 경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없는 경우, 수입은 낮은 경우, 음주는 하지 않

는 경우 높았다.

2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스트레스 탄력성의 전체 평

균은 3.09이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일반적

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은 3.24이며 직업 

자부심은 있는 경우, 음주는 하지 않는 경우 높았다. 

2.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만족 

의 상관관계 삶의 질, 분노표출, 스트레스 탄력성, 직무

만족의 상관분석 결과 삶의 질과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

무만족은 양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탄력성과 직무만족

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결과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려한 분

노표출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

한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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